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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한 서술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5개소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77명과 요양보호사 
111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의 독립표본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은 직
무만족(r=.333, p=.003), 스트레스(r=.484,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은 스트레
스(r=.458,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
관계 스트레스였으며 이는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의 27.0%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직무관련 스트
레스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의 21.2%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무환경의 개선과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job-related burnout of the nurses and caregivers in 
nursing hom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88 who were working as nurses (77) and caregivers (111) 
at five nursing hom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using IBM SPSS Statistics 19.0. The nurse's 
job-related burno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satisfaction(r=.333, p=.003), and stress(r=.484, p<.001), 
whereas caregiver's job-related burno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ss(r=.458, p<.001). The factor 
influencing on nurse's job-related burnout was interpersonal relation stress and this factors explained 27.0% of 
the variance. In case of the caregivers, work-related stress was a factor influencing on job-related burnout and it 
explained 21.2% of the varianc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tress management program should be considered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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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 가족 

부양력이 약화되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노인에 대한 사회
적 부양의 요구에 따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노인복지
시설의 급증을 가져왔고 이중 노인요양시설은 2012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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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전국에 4,181개소가 개설되어 대부분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자는 12만
명으로 전년대비 11.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1].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그 밖의 노인성 질환을 가
진 대상자가 입소하게 되며 이곳에는 간호사,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이 만성질환을 가
진 노인에게 간호, 재활, 일상생활 원조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들 인력 중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경우 
입소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빈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의사가 상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소노인의 대부분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저하와 만성질환의 보유, 안전사고의 위험뿐만 아니
라 대상자나 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
어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간호사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의 경우 입
소자 2.5명당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대근
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담당해야 하는 입소자의 수
가 훨씬 늘어나게 된다[2].

특히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이전에는 생활지도원이라는 명칭 하에 자
격이나 교육의 특별한 규정 없이 일부 공공기관 또는 민
간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입소노인을 돌
보아 왔으나 제도실시 이후 규정에 따른 교육 수료 후 국
가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가 대다
수를 이루고 있어 비전문적인 일이라는 인식과 시설에서
의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3], 부실한 교육 하에 요양보
호사의 과다배출은 낮은 처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4].

소진은 다른 사람들과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의 성취감 저하의 증후군이
라고 할 수 있다[5]. 소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정
서적 고갈은 개인의 에너지 부족, 감정적 자원의 소멸로 
인해 업무의욕의 상실, 신뢰 및 흥미의 상실로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는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감정들로부
터 고통 받는 상태이며[6], 비인간화는 대상자를 존중되
어야 할 한 인격체로서가 아닌 업무의 한 형태로 여겨 비
협조적이고 감정적 냉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며 조
직에 대해서도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성취감 저하의 경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타인을 돕는 업무에 실패했다고 느끼게 되고 상사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 요인은 다양하여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건강상태, 자가 관리, 여가활동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을 비롯하여 현 직위, 현 부서, 근무경력, 
적성정도, 상사관계, 승진 기회, 임파워먼트,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 직무 스트레스, 직무 이해력, 의미 부여 등과 
같은 직무관련 특성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7-11]. 

간호사의 소진은 간호사가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매
우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환자의 질적 간
호를 방해하고 결국 이직까지도 고려하게 하는 문제로서 
반드시 예방하거나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이다[8]. 또한 
청결유지, 식사보조, 배설,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업
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다양한 계층의 건강
요구를 가진 노인을 상대해야 하므로 소진에 빠지기 쉽
고 소진이 진행되면 대상자를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문제의 집합체로 보아 비인간화하고 자기 자신조차 비인
간화하여 신체적 쇠잔은 물론 절망감, 무력감과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된
다[1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12],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소진, 
직무만족도의 관계[9], 간호사의 소진과 영향요인
[7,8,10,13],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4],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와 병원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비교 연구[15],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
개효과[16],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17,18],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19], 요양보호사의 소진과 직무만족의 관계[20], 요
양보호사의 업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3,21] 등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관련 소진과 
스트레스, 직무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고 소진의 영양요인
을 확인하여 두 직종 간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요양시
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
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질적인 돌
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소진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요
인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소진예방과 감소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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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
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 스트레스, 직무만족의 정도를 확인
한다.

2)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 스트레스,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
호사의 직무관련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관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횡단적 서술조사연
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5개
소의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자필서명으로 동의한 
188명이다. 표본 수 계산을 위하여 G*Power 3.1.3프로그
램[22] (Faul, Erdfelder, Buchner,& Lang, 2009)을 이용하
여 주요 통계방법인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는 경우를 가
정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및 예측
요인 2-3개를 기준으로 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각 집단별로 68명이 요구되었다. 총 217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여 194부가 수거되었으며, 무응답 및 불충분한 응답
과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 6명이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간호사 77명, 요양보호사 111명의 자료가 분
석에 사용되었으므로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충분
하였다. 

2.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가보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1
년 7월부터 9월까지였다. 각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허가를 받았으며 간호 
책임자의 협조를 득한 후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배부하
고 수거하였다. 설문지의 첫 표지에는 연구의 내용과 목
적에 대한 설명이 서술되어있으며 설문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설문지 작성 예상시간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 
중단해도 됨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는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비용부담이 없고, 응답한 내용에 대
한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스스로 동의한다는 
항목에 체크하였으며 자필 서명하였다. 

2.4 연구 도구

2.1.1 직무관련 소진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소진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aslach & Jackson[23] (1981)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바탕으로 최혜윤[24]이 번
안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번안 시 번역-역번역과정을 거
쳤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자아성
취감 저하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정
서적 고갈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자아성취감 저하 8문
항의 총 22문항으로 7점 척도의 Likert scale ‘전혀 없음(0
점)’에서 ‘매일(6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관련 소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
침에 따라 긍정적인 8문항을 역환산하였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6이었으며, 최혜윤[24]의 
연구에서는 .85,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2.1.2 직무 스트레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는 이은희
[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환자관련 4
문항, 업무관련 4문항, 대인관계 6문항, 경제적 스트레스 
3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상자는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은희[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5였다. 

2.1.3 직무 만족 

직무 만족은 고종욱[25]이 개발하고 문성희[13]가 간
호사를 대상으로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지로 측정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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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Nurses Caregivers

Gender
Female 75(97.4) 111(100.0)

Male 2(2.6) 0(0.0)

Age

20-30 14(18.2) 1(0.9)

31-40 20(26.0) 2(1.8)

41-50 29(37.7) 20(18.0)

over 51 14(18.2) 88(79.3)

M(SD) 41.76±9.76 54.83±6.04

Marriage status

No 20(26.0) 4(3.6)

Yes 57(74.0) 89(80.9)

Others - 17(15.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 95(85.6)

College 49(65.3) 9(8.1)

University 20(26.7) 5(4.5)

Graduate school 6(8.0) 2(1.8)

Religion

Protestant 31(40.3) 36(32.7)

Catholic 13(16.9) 27(24.5)

Buddhist 6(7.8) 19(17.3)

None 27(35.1) 28(25.5)

Working facilities

Geriatric hospital 53(68.8) 33(29.7)

Nursing home 8(10.4) 68(61.3)

Silver town 16(20.8) 10(9.0)

Clinical experience(years)

under 3 8(10.7) 76(76.0)

3-5 13(17.3) 13(13.0)

5-10 28(37.3) 10(10.0)

over10 26(34.7) 1(1.0)

Clinical experience in current 

area(years)

under 3 45(60.8) 76(76.0)

3-5 16(21.6) 13(13.0)

5-10 11(14.9) 10(10.)

over 10 2(2.6) -

Income(10,000won/year)

under 1,500 12(15.6) 84(75.7)

1,500-3,000 57(74.0) 27(24.3)

over 3,000 8(10.4)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8)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3문항에 대해서는 역환산하였
다. 문성희[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9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소진, 직
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
준편차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집단 간 직무관련 소진, 직
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집단별 직무관련 소진과 영역별 스
트레스, 직무 만족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직무관
련 소진의 예측요인 확인을 위해 집단별로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사는 대
부분이 여성(97.4%)이었다. 40대가 37.7%로 가장 많았으
며 평균 연령은 41.76세였고, 74%의 대상자가 기혼상태
였다. 또한 과반수이상의 간호사가 전문대학을 졸업하였
으며 대학원 이상은 6%였다. 임상경력이 3년 이하인 간
호사는 10.7%였으며 5-10년의 임상경력(37.3%)과 10년 
이상(34.7%)의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현 병동에서의 임
상경력은 대부분이 3년 이하였으며(60.8%), 연봉은 1,500
만원에서 3,000만원까지가 74.0%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모두 여성이었으며 51세 이상이 
79.3%로 대다수였고 평균나이는 54.83세 였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기혼(80.9%)이었으며 사별 및 이혼 등 기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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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 Occupational Stress Job satisfaction

M±SD t (p) M±SD t (p) M±SD t (p)

Nurses 1.63±0.67 .097(.923) 2.49±0.49 .618(.538) 2.98±0.35 .671(.503)

Care-givers 1.64±0.66 2.44±0.67 3.03±0.70

[Table 2] Differences in Burnout, Occupational Stress, Job Satisfaction by Nurses and Caregivers

Job 
satisfaction

Occupational Stress

Patient 
related 

Work 
related

Personal 
relations

Economy 
related

Stress total

r (p)

Burnout
.333

(.003)
.251

(.027)
.260

(.023)
.528

(<.001)
.284

(.012)
.484

(<.001)

Emotional 
wasting

.586
(<.001)

.266
(.019)

.467
(<.001)

.516
(<.001)

.390
(<.001)

.586
(<.001)

Inhuman 
person

.431
(<.001)

.240
(.036)

.170
(.140)

.517
(<.001)

.240
(.036)

.431
(<.001)

Decreased 
personal 
achievement

-.003
(.982)

.042
(.720)

-.137
(.234)

.132
(.253)

-.041
(.722)

.012
(.919)

[Table 3-1] Relationships among Burnout, Occupational Stress and Job Satisfaction (Nurses)

Job 
satisfaction

Occupational Stress

Patient 
related 

Work 
related

Personal 
relations

Economy 
related

Stress total

r (p)

Burnout
.099

(.299)
.280

(.003)
.468

(<.001)
.429

(<.001)
.122

(.201)
.458

(<.001)

Emotional 
wasting

.174
(.068)

.327
(<.001)

.475
(<.001)

.433
(<.001)

.278
(.003)

.520
(<.001)

Inhuman 
person

.080
(.406)

.300
(.001)

.430
(<.001)

.450
(<.001)

.232
(.014)

.491
(<.001)

Decreased 
personal 
achievement

-.041
(.669)

.001
(.997)

.109
(.265)

.073
(.448)

-.187
(.049)

.014
(.881)

[Table 3-2] Relationships among Burnout, Occupational Stress and Job Satisfaction (Caregivers)

17%였다. 또한 총 경력과 현 근무지에서의 모두 3년 이
하가 각각 76%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75.7%) 연간 1,5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3.2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 스

트레스, 직무만족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은 평균 1.63점이었으며 요양
보호사는 1.64점이었다. 간호사의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2.49점, 요양보호사는 2.44점이었으며 직무 만족의 경우 
간호사는 2.98점, 요양보호사는 3.03점 이었다. 그러나 간
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 스트레스, 직무 만
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진과 하위영역인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영역은 직무 만족 및 환자관련 스트레스, 업무
관련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등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소진의 
하위영역인 자아성취감 저하 영역에서는 상관관계가 확
인되지 않았다[Table 3-1]. 요양보호사의 경우, 직무관련 
소진은 환자관련, 업무관련, 대인관계 및 총 직무관련 스
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경제적 스트레스와
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직무 만족은 소진의 어느 영
역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의 하부 
영역으로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 영역에서는 직무관련 
스트레스의 모든 영역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성취감 저하 영역에서는 경제적 스트레
스만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187, p=.049)[Table 
3-2]. 즉, 간호사의 경우 자아성취감 저하를 제외한 소진
은 직무 만족과 직무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함께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소진과 직
무 만족은 관계가 없고, 환자관련, 업무관련, 대인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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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S. B. t (p) Adjusted R
2

F (p)

Nurses Personal relations stress .528
5.389

(<.001)
.270

29.042
(<.001)

Caregivers Work related stress .468
5.523

(<.001)
.212

30.506
(<.001)

[Table 4] Influence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전체 직무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자아 성취감 저하 
영역을 제외한 직무관련 소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
인을 위해 실시한 단변량 분석결과 소진과 유의성을 보
인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하위 영역, 직무만족을 독립변수
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다
중 공선성, 잔차 등을 진단하였는데, 독립변수간의 상관
계수는 .001에서 .586으로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예측
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자기상관(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간호사의 경우 1.975, 
요양보호사의 경우 2.315로 두 집단 모두 2에 가까워 자
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
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1.00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0으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충족되어 회귀분석결
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
관계 스트레스(t=5.389, p<.001)였으며, 이는 직무관련 소
진의 27.0%를 설명하고 있었다(F=29.042, p<.001). 요양
보호사의 경우 업무관련 스트레스(t=5.523, p<.001)가 요
양보호사 직무관련 소진의 주요 예측변수였으며 이는 직
무관련 소진의 21.2%를 설명하고 있었다(F=30.506, 
p<.001).

4. 논의

본 연구는 현저한 기능저하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관련 소진정도
를 파악하고 직무관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입소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
진과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각
각 평균 1.63점(6점 만점), 2.49점(5점 만점), 2.9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금숙과 김숙영[12]의 연구에서는 소진이 7
점 만점에 3.6점,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100점 만점에 
49.6점으로 나타나 소진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약간 낮고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진경험이 낮아 연령에 따른 
사회경험의 축적이 원만한 간호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므
로[7]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연령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긴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소진정도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직무 만족에 있어서는 노인요
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영옥, 이경
자, 조은희와 박혜자[14]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11점
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여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병원의 간호사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직
무만족을 보이고 있어[26] 환자를 비롯한 복잡한 인간관
계 및 다양한 간호요구 등으로 인하여 타 직종에 비하여 
간호사의 직무 만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직무관련 소진이 평균 1.64점
(6점 만점), 직무 만족이 3.03점(5점 만점)을 나타내었는
데 이는 같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권미옥[17]의 연구에서 직무관련 소진이 5점 만점에 2.93
점, 직무 만족은 3.27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소진 점수보
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직무 만족은 비슷한 정도를 보이
고 있었다. 소진에 있어서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모두가 여
성이었으나 권미옥[17]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13.4%를 이
루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80%가량이 여성이
고[27]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주업무가 세심한 손
길을 요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업무유
형에 기인함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생활원조 업무가 많음
을 고려할 때 연령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이 이러한 업무
에 숙련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요양보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2.44점(5점 만점)으로 중간정도의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나 이은희[19]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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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점을 보여 본 연구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요양시설보다 대체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하는 노인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
호사를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진과 직무 만족 및 직무스트레스
와의 관계는 직무 만족이 낮을수록, 환자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관련 
소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미혜, 윤현옥과 이
현정[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특히 직무관련 소진의 하
위영역인 정서적 소진과 비인간화로 인한 소진이 직무 
만족,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는 치매ㆍ중풍 등의 질환으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이
므로 간호사의 잦은 이직상태에서는 질적인 간호를 제공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는 소진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이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27] 이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및 적절한 휴식의 기회를 
마련하여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상근의사가 아닌 촉탁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중증의 질환이나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가중되고, 의료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양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다수의 관리에 관여
하고 있어 정서적인 소진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원만하지 않을 때 비인간화가 야기될 수 있
다. 게다가 입소자를 비롯하여 가족에 대한 상담과 요양
보호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스트
레스가 높고,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한 보
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경우 소진의 수
준이 높아지게 되며[14], 이로 인하여 시설에서는 오히려 
타 직원의 사기 저하나 비능률적인 비용발생 등 효율적 
조직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반면 소진의 하위영역인 자아성취감 저
하 부분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 만족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의 연령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느 정도의 업무경력을 갖추고 있을 시기이고 노인요양
시설에서의 업무가 임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능동적인 업
무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권혜
진 등[28]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직무 만족과 삶
의 만족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하루 일과중 직장에서
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볼 때 삶의 만족이 높은 경우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무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혁신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조직문화에서 직
무만족이 높고 위계지향적 조직문화일 때 직무만족이 낮
음을 고려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관련 스트레스, 업무관련 스트

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관련 소진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이주향[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요
양보호사의 정서적 소진과 비인격화 및 개인의 성취감 
저하로 인한 소진이 업무나 역할문제, 상사나 클라이언트
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힌 권미옥[17]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승진의 기회가 부족하고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상태의 호전보다는 악화나 사망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간호사를 비롯한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업무 성취감을 높
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분
담을 재정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료들과 상
호 지지관계를 형성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분
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29]. 경제적 스트레스는 소진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직무만족 또한 소진의 어느 영역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인 것으로 확인되어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
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를 연구한 강아림[30]의 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음악치료사도 상급자와 동료, 클라이
언트와 보호자 등과의 다양한 관계 내에서 갈등을 겪고 
이로 인해 소진을 경험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노인
요양시설 간호사도 역시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고, 시설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
히 2009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노인장기요
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질향
상을 위한 서비스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량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입소자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부
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진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일은 간호사의 성장을 돕고 간호전문직의 지
속적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26].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문희[16]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능저하와 더불어 만성질환을 가지
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양
보호사는 전문지식과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의 자율
성이 높지 않다. 또한 식이, 체위변경, 위생, 배설 등 과중
한 업무량과 요양보호사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에 
대한 부하가 높은 업무유형으로 인해 업무관련 스트레스
가 소진을 야기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소진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12,31]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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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직무관련 소진을 유발하게 되는 직무 스트

레스는 과민성 장 증후군을 비롯하여 허리나 어깨의 통
증과 같은 근골격계 증상을 포함한 신체화 증상을 보이
기도 하고[32,33]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하며[12,34]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질높은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조직운
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34]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함이 요구된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주요 
인력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여성이고 기혼자
임을 고려할 때 직장업무와 가정생활을 병행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대상자들이다. 그러나 향후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인
력임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정서적지지 강
화, 안정적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직
무관련 소진정도를 파악하고 직무관련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
사와 요양보호사가 응답한 총 188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소진의 예측요인을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은 직무만족 및 환자관련 스트
레스, 업무관련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
트레스 등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소진의 하위영역인 자아성취감 저하 영역에서는 상관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직무관련 소
진은 환자관련, 업무관련, 대인관계 및 총 직무관련 스트
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경제적 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소진의 하부 영역으로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 영역에서는 직무관련 스트레스의 모든 영역에
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성취감 
저하 영역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만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관련 스
트레스가 직무관련 소진의 주요 예측변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
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소진에 대한 예측
요인을 토대로 업무개선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제
공이 요구되며 제도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요양시설에 종사
하고 있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므로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을 다양화하고 시설

규모에 따른 변수를 고려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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